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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머노이드 교육용 로봇을 이용한 이야기 중재가 자폐범주성장애 아동의 구문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 •  한보연 외

Appendix 3. 구문 분석의 예시 

[8회기 – 이야기 2]

아동 A

1. 이렇게 화내고, [이러하+게+화내+고]

2. 이렇게 입 벌리고, 화내고 있어요. [이러하+게+입+벌리+고+화내+고+있+어요]

3. 이렇게 선생님이 혼나요. [이러하+게+선생님+이+혼+나요]

아동 B

1. 남동생이 준서가 형 그림을 그렸어요. [남동생+이+준서+가+형+그림+을+그리+었+어요]

2. 준서가 형한테 가는 그림. 형 내 그림 좀 봐봐. 

     [준서+가+형+한테+가+는+그림+형+나+의+그림+좀+보+아+보+아]

3. 준서가 엄마한테 갔어요. 동생인 준서가 민수 숙제를 망쳤어요. 

     [준서+가+엄마+한테+가+았+어요+동생+이+ㄴ+준서+가+민수+숙제+를+망치+었+어요]

아동 C

1. 민수가 그림을 그리고. [민수+가+그림+을+그+리고]

2. 엄마는 철수가 그림을 안 갖고 오고. [엄마+는+철수+가+그림+을+안+가지+고+오+고]

3. 엄마하고 동생하고 철수가 가지고 와서 혼나고, 화가 나고, 슬프고, 소리지르고, 짜증나고.

     [엄마+하고+동생+하고+철수+가+가지+고+오+아서+혼나+고+화+가+나+고+슬프+고+소리+지르+고+짜증+나+고]

 

아동 A 아동 B 아동 C

형태소 의사소통단위 형태소 의사소통단위 형태소 의사소통단위

4 1 10 1   6 1

9 2 16 2 11 1

6 1 10 2 24 6


